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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암2지구 흐린 수돗물 관련 안정화에 최선
- 10월 수계전환 대비 소화전 방류작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흐린 물 발생 -

- 소화전 방류 통해 안정화 작업 중, 세대에서는 충분한 방류 후 사용 당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20일 서구 검암2지구에서 흐린 수

돗물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

을 전하면서 수돗물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흐린 수돗물은 오는 10월 예정된 공촌

정수장 전동밸브 교체를 위해 진행할 수계전환(물흐름 바꿈)에 앞선 

사전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진행한 검암2지구 일대 소화

전 방류 중 예상치 못한 수압 변화로 인해 고지대 일대에 흐린 수돗

물이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이날 15시 현재 

150건 가량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추가적인 소화전 방류 조치를 통해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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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중 수질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당 수돗물이 급수되는 아파트와 학교 

등에 저수조 유입밸브를 차단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흐린 물이 

나오는 세대에서는 수전의 필터를 빼고 수돗물을 충분히 방류한 후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질 안정화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인천 수돗물인 ‘인천하늘

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응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흐린 수돗물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검암2지구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며, 수질이 조속

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긴급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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